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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일자리의 증감은 대선 중 논란이 많았던 주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5%였으니 과히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를 비교적 낮은 실업률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오르지 않은 임금을 고려할 때 고용사장은 침체 내지는 악화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씨는 재조업계에서 일자리가  줄었고 괜찮은 제조업 일자리를 상당 부분 외국에 빼앗겼다고 언급하면서 그런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려와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트럼프 씨의 그런 주장이 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선동적인 주장이 그를 대선에서 승자로 만드는 데에 일조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제조업 일자리가 뭣이랍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자동차 생산 공장을 제조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생산 공장에 가보면 부품아나 차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 가지 이상 되는 부품은 단 하나도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부품은 국내외에 산재하는 부품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 오고 자동차 생산 공장은 그런 부품을 조립만 합니다. 조립만 하는 과정은 환경이나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손발도 별로 더러워 지지 않습니다.  쇠를 녹이거나 깎는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자동차 생산 공장은 제조공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항공기 생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품은  연기한 점 나지 않는 상태로 항공기 회사에 배달되면 조립공들은 그것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조립만 합니다. 그러므로 짜르고 깎고 세척하는 제조 공장과는 판이합니다. 허옇든 정치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재조업계의 일자리를 해석합니다.

조립 공장도 제조업으로 간주한다면  지난 수년 동안에 일자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미국 정부의 노동통계청의 발표에의하면  지난 10월 한당 동안에 9,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진 한편 미국 정부의 일자리는 19,000 개나 늘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에 제조업 일자리는 53,000개  감소했지만 정부는 208,000개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1979년 이후 약 4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제조업 노동 일자리는 1979년 이후37% 감소했고 정부의 일자리는 39%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공무원은 2,22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1,400만 명은 시와 카운티 공무원이고 510만 명은 주 공무원이며 280만 명이 연방정부의 공무원입니다. 


사기업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정부의 공무원만 들어가는 경제상황은 건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공무원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합니다.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는 저효율 경재체제입니다.  미국이나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공무원의 증가를 줄이고 사기업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도록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끝
